
대덕특구, 하이테크엑스포 성과 1500만달러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본부는 특구 소재 벤처기업들이 11월 16-21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하이테크엑스포를

통해 1500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유통판매를 위한 MOU 3건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제품을 전시한 엘에스텍은 150만달러의 납품 주문과 현지 3개

대리점 유통계약 체결을 성공해 연간 200만달러 이상 판매할 수 있는 중국시장 교두보를 마련했다.

또 광촉매를 활용한 필터장비를 생산하는 나노케미칼은 1000달러의 납품계약을 체결했고, 무선심박계를 생

산하는 두성기술은 현지 생산제품 450만달러 판매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밖에도 화이트스파의 소프트욕조, 원테크놀로지의 탈모치료기, 에어포인트의 하이패스단말기 등 전시를

통해 중국기업과 판매유통을 위한 MOU 3건이 체결돼 연간 1000만달러의 현지 유통판매가 기대되고 있다.

대덕특구본부 관계자는 “2010년 15개 특구 소재 벤처기업이 선전 엑스포에 참여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

었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 대덕특구 생산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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